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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는 소박하고 거칠고 단순한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다양한 문양과 장식을 더한 예술성이 높은 것이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토기 다등식 등잔 또한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종류가 그러하다. 

삼국시대 각 지역의 토기에 대한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고구려 토기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연질토기(㓙㷓䅣器)가

많고, 간단한 문양에 가급적 장식을 배제한 바닥이 편평한 실용용기가 주류를 이룬다. 백제나 신라, 가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배(高Ⲗ)의 형태나 기대(器⛂)와 같은 굽다리를 갖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아마 고구려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백제와 신라, 가야지역은 모두 삼한(⽶䋫)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삼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라와 가야는 백제의 것보다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문양과 형태에 있어서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두 지역은 넓게 보면 낙동강을 경계로

한 동쪽의 경주 중심 신라토기와 서쪽의 가야문화권에서 출토되는 가야토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6세기부터는 토기형식의 혼합[가야

토기의 신라화]이 일어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백제토기는 형태상의 복잡성이 신라ㆍ가야토기에 비해

낮은 반면, 고구려 토기 보다는 높아 실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와 후자의 중간쯤 된다고 보면 된다. 굽다리부분을 보아도 백제는

신라, 가야지역의 것에 비해 아무런 장식이 없는 짧은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그릇의 형태와 문양은 오히려 중국[㶪]과의 교류를 살펴

볼 수 있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토기 다등식 등잔은 거의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이다. 각 등잔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1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서 경질(硬㷓)의 흑회색에 둥근 형태의 몸통 위로

3개의 잔이 세워져 있으며, 각각 나팔모양의 잔 중간 부위에 한 줄의 띠[❧⚽]가 둘러져 있다. 몸통 위쪽과 가장자리 쪽에도 띠가 둘러져

있으며, 각이 진 어깨선 아래로는 동그라미 문양이 1열로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굽다리부분에 또 한 줄의 띠가 둘러져 있으며, 투창

(䅶㺇) 없이 마무리되었다. 몸통에 붙어있는 3개의 잔은 한 몸통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사진 2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 있다. 이 등잔은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인데, 사진 1보다

좀 더 앞선 시기의 것이다. 몸체에 붙어있는 3개의 나팔모양 잔이 일정하게 부채꼴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등잔에는 사진 1처럼 잔의

중간 부위에 한 줄의 띠가 둘러져 있으며, 굽다리에는 가는 장방형(㨦ⱼ䐭)의 구멍[䅶㺇]이 뚫려있다. 3개의 잔 역시 한 몸통에 연결

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현재 잔 하나가 파손되어 수리된 모습이다. 

사진 3 또한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장고형 대(⛂)위에 5개의 나팔모양 잔이 한 몸통에 연결되어 있으며,

등잔 가운데 부분에 고사리말림 형태의 장식이 세워져 있다. 고사리말림 문양은 삼국시대 다른 자료에서도 더러 볼 수 있으며, 거슬러

사진1 토기 다등식 등잔// 통일신라시대// 높이 15cm, 입지름 4.4cm, 바닥지름 9.2cm, 몸통지름 15cm//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2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5cm//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3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4cm, 입지름 4.7cm//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4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15cm, 입지름 5.68cm, 받침지름 10.98cm, 최대지름 15.9cm, 굽 높이 6.55cm, 두께 0.75cm// 대구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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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면 선사시대 빛과 태양을 상징하는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선사시대 바위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사시대를 거쳐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연원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진 4~사진 8은 모두 잔이 4개인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전체적으로 잔과 몸통, 굽다리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형태면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묶어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잔부분만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해 보면, 다시 사진 4~사진 6과 사진 7, 사진 8을 같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잔 입구에서부터 몸통 원통관에 이르기까지 기울기면에서 전자와 후자는 다소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들 등잔의 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진 4는 대구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회청색 경질(硬㷓)의 토기 등잔으로서 완형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4개의 잔이 원통 고리형 몸체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몸체의 아래쪽에는 애벌레무늬[㟘䀑⮱]가 새겨져 있고,

등잔의 굽다리는 띠에 의해 2단으로 구획되어 각 단에 오밀조밀한 물결무늬[䆂⾖⮱]가 새겨져 있다. 다리 윗부분에는 사다리꼴 투창이,

그리고 다리 아랫부분에는 사각형의 투창이 뚫려있다. 등잔의 바깥쪽 일부에 녹황색의 자연 유(㡤)가 형성되어 부분적으로 뭉쳐있고,

회전물손질의 자국이 몸체에 남아 있다. 사진 5는 사진 4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몸체에 비해 잔의 형태가 다소 크고 길어 보이는데, 잔에는 띠와 함께 물결무늬가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다리는 한 단에 아래위로

띠를 두르고, 4개의 사다리꼴 투창이 크게 뚫려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잔에 별 무늬가 없어 보이는 사진 6의 것은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경질에 회청색을 띠며, 토기 재질에 모래알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잔의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비슷한 형태를 띠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잔이 조금씩 벌어지다가 잔의 입술 부분에서는 안으로 약간 오므려져 있다. 4개의 잔이

몸통인 원통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잔에는 원통관으로 이어진 구멍이 나 있다. 원통관은 깊은 반구형이며, 아래쪽에는 굽다리가

달려 있다. 잔을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몸체에 붙인 흔적이 나타난다. 굽다리에는 4개의 장방형 투창이 뚫려있고,

토기를 구울 때 다른 토기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이는 짚과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7과 사진 8은 잔의 기울기가 다소 큰 형태로서 각각 원광대학교 박물관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경질에 흑색을 띠고 있으며, 4개의 등잔이 나팔모양으로 입이 벌어지고 아래쪽으로 점차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팔모양의

잔 입구 아래에는 각각 1줄의 띠를 두르고, 역시 한 몸통에서 등잔 4개를 내었다. 몸통 아래쪽 굽다리에는 장방형(㨦ⱼ䐭)의 투창이

1단 형식과 2단 형식으로 뚫려있으며, 등잔의 바닥부분에는 두터운 띠를 둘러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처리하였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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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자료 / 경북대학교 박물관, 계명대학교 박물관, 대구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cm, 밑지름 10.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6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5cm, 입지름 5.5cm, 몸통지름 11cm, 바닥지름 8.8cm//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7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입지름 5.4~6cm, 바닥지름 10.8cm, 높이 13.9cm//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8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8.2cm, 입지름 7.5~9.0cm, 밑지름 12.0cm//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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